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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약 49.7세이며, 평균 수명

은 83.8세 정도로, 우리나라 여성은 실제로 삶의 3분의 1가

량을 폐경상태로 지내게 된다.1 또한 평균 수명 증가로 여성

에게 있어 폐경 후 생애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게 되어 폐경 

여성의 건강관리와 치료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여성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자녀의 성숙과 독립으로 인한 역

할 변화를 경험하고, 40대 전후로는 폐경이라는 삶의 중요

한 전환점을 맞이하며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2 심리적 변화 

등을 겪는다.3,4

여성의 폐경기 건강문제나 관리를 다룬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7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폐경에 대한 

여성의 지식 정도는 시간이 지나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5 의료진이 꾸준히 지식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지식 항목에 초점을 맞춰 교육 부분을 확대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폐경 지식이란, 폐경과 관련되어 일어난 일이나, 진상 및 

보편적인 진리가 축적된 것으로 폐경에 대하여 명확하게 의

식하고 지각하는 이해 체계로 설명할 수 있으며8 폐경 관리

는 폐경으로 나타나는 증상 완화 및 관련 질환을 예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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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알맞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자 여

성 자신이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자가 간호를 수행하는 활

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9

대부분 폐경 전·후 여성들은 이 같은 관리를 위하여 운

동 관리,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보충 및 골소실 예방을 위한 

식이관리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거나, 

정서적 불안정을 조절하기 위한 자기감정조절 등의 정서적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10,11 올바른 지식을 가지며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폐경과 관련된 변화를 도와주고 있는 의

료진은 그들의 폐경 지식과 교육 요구도에 대한 꾸준한 사

정을 해야 하며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함

으로써 폐경기 여성이 자신의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충분한 

치료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12

최근 폐경기 여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폐경을 경험하

면서 부딪히는 호르몬, 영양, 골다공증 등 건강문제만을 다

루었으며13,14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지식에 대한 정도나 

요구, 관리에 대한 측정은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의 폐경기 여성의 특성과 대상자의 폐

경 지식과 폐경 관리 정도, 폐경 지식과 관리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폐

경기 여성의 폐경 지식 및 관리에 관한 재확인 및 관련 중재 

영역 확장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여성 신체의 폐경과 관련한 실제 난소 기능의 

퇴화가 시작되는 시점인 35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15 대상자에게 직접 증상을 설문조사하여 실제 완전히 

월경이 중지된 즉, 마지막 월경이 끝난 후 최소 12개월이 경

과된 대상자를16 확인하여 폐경기 여성을 폐경 전·후 두 그

룹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제외 대상은 여성 

생식기계와 관련된 수술을 받은 여성, 본인의 폐경여부를 

모르는 대상자,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

자, 급·만성 질환이 있는 여성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수도권에 위치한 S시와 K도의 3개의 종합병원

에 내원한 여성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 대상자

는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자

로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고 설문은 20분 이

내로 이루어 졌다. 대상자 수는 Cohen의 통계방법에 근거한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

의수준 α = 0.05, 검정력 1 - β = 0.80, 효과크기 0.15로 85

명을 산출하여 연구의 필요한 최소의 대상자를 확인하였으

며, 실제 대상자는 편의 추출한 21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미흡한 응답 및 무응답의 4명을 제외한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대상자는 211명이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폐경에 대한 지식과 

폐경 관리 정도 확인 및 지식과 관리간의 상관관계를 규명

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로서 연구 방법

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는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S시의 M

종합병원과 W종합병원, K도 C종합병원에서 연구목적과 진

행절차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 후 동의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내원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

를 하였다. 대상자에게 설문지 작성 전 및 진행기간 동안 어

떠한 위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참

여를 거부할 수 있음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임을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총 211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진행을 위해 K도 C종

합병원의 기관윤리 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의 심의 (BD 2010-104D)를 거쳤다. 설문지에는 일반적 특성

과 폐경 관련 특성을 포함하였으며 폐경 지식과 폐경 관리

는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폐경 지식은 Song17에 의해 개발된 폐경 지식 척도를 Song18

이 14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와 ‘모른다’ 로 응답하게 한 후 정답은 1점, ‘오답’

과 ‘모른다’ 에 표시한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하였다. 점수범

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폐경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 0.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0.84였다.

폐경 관리는 Song18에 의해 개발된 폐경 관리 도구를 사용

하였으며, 이 도구는 활동과 운동관리 (3문항), 식생활관리 

(3문항), 성생활관리 (4문항), 전문적 건강관리 (3문항), 자가

조절 (4문항)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매

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된 4점 척도 도구로서 점수가 높을

수록 폐경 관리를 잘함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 신뢰도

는 Cronbach’s α = 0.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0.83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폐경기 여성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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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특성 및 폐경 지식과 폐경 관리는 실수와 백분율, 평

균과 표준 편차로 산출하였다. 폐경기 여성의 일반적 특

성, 폐경 관련 특성에 따른 폐경 지식 및 폐경 관리의 차이

는 t-test와 변량분석 (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이용

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폐경 전, 후 여성의 폐경 지식과 폐경 관리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대

상자의 폐경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폐경 지식과 폐경 관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8.4세이

며 기혼여성이 95%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교육정도는 고

등학교 졸업자가 44%로 가장 높았다. 종교는 대상자의 65%

가 없는 것으로 나타으며 직업은 대상자의 71%가 전업주부

였다. 가족의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48%, 200만원 이상

이 52%였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보

통’이 57%로 가장 많았다. 

산과적 질병에 대한 과거력은 질환이 없었던 여성이 53%

으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

은 74%였고 이 중 성생활에 만족하는 여성은 46%였다.

Table 1. Differences in menopausal women’s knowledge of menopause and menopause management according to gener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2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 ± SD 
or n (%)

Knowledge of menopause Menopause management

t or F P t or F P

Age (yr) 48.4 ± 9.7

Marital status
Married 201 (95.0) 8.82 ± 2.22 -1.60 0.11 47.28 ± 6.41 1.58 0.12

Single or others* 10 (5.0) 10.00 ± 2.79 43.90 ± 10.18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51 (24.0) 8.59 ± 2.77 1.19 0.31 47.49 ± 6.27 0.16 0.84

High school 93 (44.0) 9.14 ± 2.04 46.85 ± 7.19

≥ College 67 (32.0) 8.72 ± 2.21 47.22 ± 6.20

Religion
Yes 137 (35.0) 8.96 ± 2.15 -0.79 0.43 47.45 ± 5.94 -0.96 0.34

No 74 (65.0) 8.70 ± 2.25 46.53 ± 7.78

Job
Housewife 150 (71.0) 8.87 ± 2.40 0.01 0.99 47.37 ± 6.61 0.83 0.41

With job 61 (29.0) 8.87 ± 2.02 46.52 ± 6.74

Family income
(10,000 won)

< 200 101 (48.0) 8.40 ± 2.40 -2.95 0.01 46.98 ± 6.60 -3.00 0.77

≥ 200 110 (52.0) 9.31 ± 2.09 47.25 ± 6.72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67 (32.0) 8.87 ± 2.29 0.39 0.67 47.70 ± 6.03 0.45 0.64

Moderate 120 (57.0) 8.80 ± 2.36 46.95 ± 6.85

Unhealthy 24 (11.0) 9.25 ± 2.07 46.38 ± 7.37

Past gynecologic
disease history

Yes 99 (47.0) 9.02 ± 6.39 -1.00 0.32 46.64 ± 6.36 0.88 0.38

No 112 (53.0) 8.74 ± 2.20 46.55 ± 6.88

Actual sexual activity
Yes 157 (74.0) 8.80 ± 2.19 -0.820 0.41 47.31 ± 6.67 0.68 0.49

No 54 (26.0) 9.09 ± 2.56 46.59 ± 6.60

Sexual satisfaction 
Unsatisfied 85 (54.0) 8.79 ± 2.08 -0.26 0.81 47.79 ± 6.28 -8.51 0.39

Satisfied 73 (46.0) 8.71 ± 2.40 46.89 ± 6.98

*Separation, divorce, separation by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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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월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200만원 미만인 

대상자보다 폐경에 대한 지식이 높았으며 (t = -2.95, P = 

0.01) 나머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Table 1).

2. 대상자의 폐경 관련 특성에 따른 폐경 지식과 폐경 관리

폐경 평균 연령은 49.4세이었으며, 폐경 관련 특성에서는 

폐경이 되지 않은 여성은 52%, 폐경이 된 여성은 48%였다. 

폐경 교육은 대상자의 86%가 폐경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92%가 폐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 폐경에 대한 지식 습득 방법으로 대중매체를 통하

는 경우가 33%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했다.

폐경 관련 특성에 따른 폐경 지식과 폐경 관리의 차이는 

폐경 지식의 출처가 병원인 대상자가 대중매체, 인터넷, 책, 

가족으로부터 지식을 얻은 대상자보다 폐경 지식이 높았다 

(F = 5.34, P = 0.01). 폐경 관리의 경우 폐경 후 여성이 폐

경 전 여성보다 폐경 관리를 잘하고 있었고 (t = 3.51, P = 

0.01), 폐경 교육을 받은 여성이 받지 않은 여성보다 폐경 관

리를 잘하고 있으며 (t = 3.55, P = 0.01), 병원에서 지식을 

얻은 대상자가 기타 대상자보다 폐경 관리를 잘하고 있었다 

(F = 4.46, P = 0.01) (Table 2). 

3. 대상자의 폐경 지식과 폐경 관리정도

대상자의 폐경 지식은 최대 14점 중 평균 8.9점으로 중간

정도였으며, 폐경 관리정도는 최대 68점 중 47.1점이었다. 

폐경 지식에 대한 문항별 정답률을 보면 ‘폐경기 동안 난소

에서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 (71.1%), ‘대부분의 여

성은 폐경기 동안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는다’ (65.4%), ‘폐경

기는 평균 여성의 나이 45세에 온다’ (53.1%)의 순으로 높았

으며 ‘화끈거림’, ‘폐경기동안 월경은 불규칙해진다’ (4.3%), 

‘폐경 후엔 더 임신할 수 없다’ (5.7%), ‘식은땀은 폐경기 증

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다’ (5.2%) 순으로 정답률

이 낮았다. 폐경 관리는 6개의 항목에서 하부 영역별 평균 

점수를 보면 ‘자기조절’이 12.3점으로 가장 관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으로 나타났고 ‘전문적 건강관리’가 7.3점으로 잘 

관리 되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Table 3). 

4. 폐경기 여성의 폐경 지식과 폐경 관리의 상관관계

폐경 지식과 폐경 관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폐경 

지식과 폐경 관리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폐경 지식과 

폐경 관리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0.75, P = 0.01) 

(Table 4). 

5. 폐경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폐경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을 

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폐경 관리의 

최종 회귀모형은 폐경 지식 (β = 0.280, P = 0.01), 폐경 유

Table 2. Differences in post-menopausal women’s knowledge of menopause and menopause management according to menopausal 
characteristics (n = 2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 SD
or n(%)

Knowledge of menopause Menopause management

t or F P /
Scheffe t or F P /

Scheffe

Menopausal age (yr) 49.4 ± 13.2

Menopause state Yes 102 (48.0) 9.17 ± 2.27 1.82 0.07 48.75 ± 7.33 3.51 0.01

No 109 (52.0) 8.60 ± 2.28 45.60 ± 5.55

Menopause 
education

Yes 30 (14.0) 10.37 ± 2.72 0.82 0.06 51.67 ± 6.79 3.55 0.01

No 181 (86.0) 8.62 ± 2.12 46.37 ± 6.33

Need of 
menopause education

Yes 194 (92.0) 8.93 ± 2.21 0.92 0.37 47.15 ± 6.67 0.84 0.01

No 17 (8.0) 8.24 ± 3.03 46.76 ± 6.56

Source of 
menopausal knowledge

Mass mediaa 69 (33.0) 8.57 ± 2.26 5.34 0.01
c > a,b,d,e

47.22 ± 5.53 4.46 0.01

Internetb 20 (10.0) 8.15 ± 2.80 45.95 ± 8.25 c > e

Hospitalc 19 (9.0) 11.21 ± 1.84 53.26 ± 5.69

Bookd 13 (6.0) 9.92 ± 1.19 45.69 ± 8.56

Familye 5 (2.0) 9.60 ± 1.95 52.40 ±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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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β = 0.218 P = 0.01), 폐경 교육 (β = 0.215, P = 0.01)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력은 20.5%였다.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16-1.029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Table 5). 

고    찰

본 연구는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폐경 지식과 관리 정

도 측정 및 지식과 관리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폐경여

성의 폐경 관리에 대한 방향 제시 및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행되었다. 

첫 번째, 폐경 지식에서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대상자의 

수입항목에서만 폐경 지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

는데 (P = 0.01) 이는 학력과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유의함을 

보인 선행연구와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1,7,8 이 같은 결과

는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가구당 생활수준은 높

아지고 있으나 실제 본 연구대상자는 대부분 중년여성 그룹

으로서 실제 직접 경제활동을 하는 군이 아니고, 대부분 가

족을 먼저 생각하여 자신의 몸 관리와 그에 따른 경제적 지

출은 소홀이 하는 그룹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대상자의 평균 폐경 지식 점수는 폐경 전 여성은 

8.60점, 폐경 후 여성은 9.17점이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비

교하여 좀 더 낮은 점수 결과를 보였다.5 그러나 지식도구의 

만점이 13점임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여성의 폐경 지식

은 다소 낮은 편이며 시간이 지나고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점수 수준은 오르고 있지 않아 의료진이 폐

경기를 맞이하는 여성에게 폐경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대

상자가 폐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폐경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폐경 지식에 관한 세부 문항의 정답률을 보면 

Table 3. Level of knowledge of menopause and menopause management (n = 211)

Items Min. Max. Rate of correct answers (%)

Knowledge of menopause   0 13 8.87 ± 2.29

  Increase in estrogen 71.1

  Menopausal discomfort 65.4

  Menopausal age 53.1

  Estrogen effects 8.5

  Women's average menopausal age 27.0

  Vaginal dryness 8.5

  Shortened amount and duration of menstruation 9.5

  Irregular menstruation 4.3

  Experience of anxiety, depression and others 24.6

  Increased risk of psychotic symptoms 24.6

  Increased risk of osteoporosis 19.0

  Increased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30.8

  Possibility of pregnancy 5.7

  Hot flushing and sweat 5.2

Menopause management 28 63 47.12 ± 6.64

Management of exercise and activity   4 12 8.67 ± 1.77

Management of dietary   5 12 8.77 ± 1.60

Management of sex life   4 15 10.07 ± 2.18

Management of health by medical services   3 12 7.28 ± 1.95

Self control   7 16 12.31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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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폐경기 동안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 (71.1%)였으며 정답률이 낮은 문항

은 ‘화끈거림, 폐경기동안 월경은 불규칙해진다’ (4.3%), ‘폐

경 후엔 더 임신할 수 없다’ (5.7%) 등이었는데 이와 같은 결

과는 여성이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쉽게 기본적인 건강문

제는 잘 알고 있으나 실제 증상이나 건강문제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전문적인 교육 부재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전문교육 부재의 문제를 뒷받침 하듯이 실제 본 연

구에서 확인한 폐경기 여성의 지식습득 방법으로는 대중매

체가 가장 많았으며 병원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지식의 출

처가 병원인 여성이 대중매체나 인터넷, 책, 가족인 여성보

다 폐경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진을 통한 전문적 

교육과 관리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특히 여

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대중매체나 인터

넷, 가족으로부터 얻는 정보로부터 오는 그릇된 지식은 오

히려 폐경 여성의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

료진은 여성의 폐경 지식 중 부족한 항목과 사회적 지지체

계 등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

다.12

두 번째, 폐경 관리에서의 폐경 관련 특성 중 교육에 대한 

항목에서는 폐경 교육을 받은 여성이 받지 않은 여성에 비

해 폐경 관리를 잘 하고 있었으며 대상자의 대부분이 (92%) 

폐경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어 여성들의 교육 요구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

이 폐경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교육 부재의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폐경 관리 점수도 63점 만점에 폐경 전 여성이 평균 

45.60점, 폐경 후 여성이 48.75점으로 50점 미만의 점수를 

보여 전반적으로 선행연구의 51.54점 보다 낮아19 여성의 폐

경 교육의 요구도와 필요성은 충분하나 시간이 지나도 전반

적으로 교육은 부족하고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폐경 관리에 관한 세부 문항을 보면 ‘자기조

절’이 가장 관리가 잘 되는 부분이었으며, ‘전문적 건강관리’

가 잘 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에서 식생활과 

자기관리를 잘 하고 있으나 전문적 건강관리와 성생활 관리

를 잘 하지 못하고 있음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7 이 또

한 의료인들이 전문적 관리에 대한 교육에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결과로서 폐경기 여성의 의료진과의 접

근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년 여성의 폐경 관리 지식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호

르몬 치료에 대한 언급을 한 국외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지

식이 매우 제한적이며 혼동되고 있음에 문제를 지적하며 체

계적으로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의료진뿐만이 

아닌 공공 건강관리 기관에서의 정보제공 역할의 중요성 또

한 강조하였다.20 종합해보면, 여성의 폐경은 개인적인 문제

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관리 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폐경 지식과 폐경 관리의 상관성에서는 폐경

기 여성은 지식이 높을수록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r = 0.75, P < 0.01). 선행 연구마다 일치하는 결과

를 보이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의 높은 상관성

을 볼 수 있었다.7,18,21 또한 최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폐경 

관리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관련 지식을 교육

하였을 때 대상자의 폐경 관리 점수가 증가함을 볼 수 있어, 

지식과 관리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부족한 지식의 부분을 확인하여 적용

한다면 좀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마지막으로 폐경기 여성의 폐경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폐

경 관리의 최종 회귀모형은 폐경 지식 (β = 0.280, P = 0.01), 

폐경 유무 (β = 0.218 P = 0.01), 폐경 교육 (β = 0.215, P = 

0.01)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력은 20.5%였다. 폐경 여성의 

지식결여가 건강에 관련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비

추어 볼 때 교육적 부분은 폐경 관리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22 설명력이 높진 않지만 간과할 수 

Table 5. Factors influencing factors on menopausal management 
(n = 211)

Variables R2 Adjusted 
R2 β t P

Menopausal knowledge 0.220 0.205* 0.280 4.342 0.01

Menopause state 0.218 3.486 0.01

Menopause education 0.215 3.356 0.01

*P = 0.01 after adjustment for the significance of the model

Table 4.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menopause and 
menopause management (n = 211)

Knowledge of 
menopause

Menopause 
management

Knowledge of menopause 1 0.75 (P = 0.01 )

Menopause manage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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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부분임 또한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앞으로 꾸준한 연구

와 다양한 항목 조사로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영향 요인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현재 폐경기 여성의 폐경 지식과 관리점수

는 높지 않은 수준으로서 폐경기 여성은 폐경 교육의 필요

성을 느끼며 교육 요구도는 높았으나 전문인으로부터 습득 

할 수 있는 교육은 부재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료

진을 통한 지식습득이 폐경기 여성의 폐경 지식 및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교육자로서 의료진의 역할 확대

의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의료진은 교육적 부

분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자가 폐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경험

과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 

폐경기 여성의 지식과 관리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하여 폐

경 관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요인을 근거로 폐경기 관리를 위한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개

발 및 적용을 해야하겠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는 연구자가 수도권 여성에 관심을 

두고 대상자를 한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해서 연

구를 해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폐경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근거로 실제적으로 폐경기 여성의 증상완화

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폐경 관련 건강프로그램 및 객관적

인 교육 자료가 필요하므로 우선적으로 병원을 중심으로 여

성 내원객들을 위한 소책자를 제공 및 정기적인 폐경 관련 

강좌 등을 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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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현재 폐경에 대한 지식과 폐경 관리 정도 확인 및 지식과 관리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재료 및 방법: 2010년 12월 한 달간 3개 종합병원에 내원한 폐경기 여성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설문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폐경 관련 특성, 폐경 지식, 폐경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SPSS 18.0으로 

분석하여 폐경 지식 및 관리 정도를 확인하고, 지식과 관리의 상관관계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 

하였다.

결과: 폐경기 여성의 86%는 폐경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폐경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높았다 

(92%). 또한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대상자가 폐경 지식이나 관리 정도에서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 

여성의 폐경 지식과 관리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 < 0.01) 폐경 관리를 설명하는 변수는 폐경 지식, 

폐경 유무, 폐경 교육으로 설명력은 20.5%였다. 

결론: 폐경기 여성은 폐경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의료진의 정보를 신뢰하며 의료진은 그들의 부족한 지

식의 항목을 고려한 교육적 지지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단어: 지식, 폐경, 중년




